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짧게 만났다 헤어졌다를 반복하는 연인들 틈에서 묵

묵하게 오랜 시간 동안 만남을 지속하는 연인들이 있다. 

성격이 잘 맞거나 함께한 추억이 많기 때문일 수도 있

다.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애 역시 상대방과

의 관계를 지속하는 과정인 만큼 노력과 배려가 필요

하다는 것이다.

20년 가까이 다른 인생을 살아온 상대방과 관계를 오

래 지속하기 위해서는 다정한 습관이 배어 있어야 한다.

오랫동안 서로를 사랑하며 좋은 관계를 형성해 가는 

연인들이 가진 습관 5가지를 인터넷매체‘인사이트’가 

소개했다.

1. 연락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

소통과 연락은 연인 사이에서 지켜

야 할 기본이다.

24시간 함께 지내며 일거수일투족을 

다 지켜볼 수 없는 만큼 서로에 대한 신뢰

와 존중이 필요하다. 신뢰는 성실히 연락을 

주고받음으로써 형성될 수 있다.

오래 사귄 연인이라면 상대방과 매일 주고받는 연

락을 몸에 밴 습관으로 만든다. 이는 항상 변함없는 마

음가짐을 유지하고 서로에게 소홀해지지 않았음을 확

인 받고 확인시켜준다.

2. 묻기 전에 먼저 알려준다

대부분의 연인들이 어딘가로 이동하거나 누군가와 약

속이 있어 만날 때, 상대방에게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

고 있는지를 알게 한다.

하지만 연인 간의 싸움은 의외로 이 같은 상황에서 많

이 발생한다. 어딜 가는지, 누굴 만나는지‘미리’말해주

지 않았기 때문.

상대방이 묻기 전에 오늘의 일정을 미리 말해주는 습

관은 신뢰를 쌓고 오해도 만들지 않으므로 더 오랫동안 

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만든다.

3. 둘 사이의 약속을 소중히 여겨 꼭 지킨다

연인 사이는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다. 그렇기 때문에 

나의 사정을 남들보다 더 잘 이해해 줄 것이라 생각해 

서로와의 약속을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다.

하지만 오래 만난 연인들은 상대방과 익숙한 사이라

고 해서 다른 데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. 연인과의 

약속도 다른 사람과의 약속처럼 소중하게 여겨 꼭 지

키려고 한다. 

시간 약속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다짐한 점을 

어기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오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.

4. 싸움 후에는 바로바로 해결한다

수많은 연인들이 다툼을 겪은 이후

에 감정이 상해 당분간 서로의 얼굴

을 보지 않거나 연락을 끊어 버리고

는 한다.

하지만 오래 만나는 연인들은 시간을 

가지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곧장 갈등을 

풀고 화해하는 방법을 택한다. 감정이 격해

진 상태에서 서로 떨어져 있으면 이런저런 생각

이 많아지고, 경솔하게 헤어져야겠다는 결심에 이

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.

갈등 원인을 파악하고 충분히 대화함으로써 서로의 

입장을 이해하는 습관이 연인 사이를 돈독히 만들어

줄 수 있다.

5. 이성과 자연스레 거리를 둔다

연인들은 언제나 이성 문제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고, 

심한 경우에는 이별하기도 한다.

하지만 오래 만나는 이들은 다툼의 불씨가 될 수 있는 

이성 문제를 사전에 차단한다. 이성인 친구를 무조건 만

나지 않는 게 아니다. 일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만나게 되

더라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여지를 주지 않음으로써 오

해가 생길 만한 상황을 피한다.

이성 문제로 골치를 썩게 만들지 않는 사람은 상대방

에게 큰 신뢰를 얻고, 그로 인해 더 오랫동안 안정적인 

연애를 할 수 있다.

‘롱런 커플’들의 다정한 연애 습관


